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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와 벡터 칼럼으로 인사드린지 일주일여 뒤네요.

오늘은 통계 칼럼입니다.

음. 이쪽도 두개의 파트로 나눴는데.

지금 이 칼럼은 Part 2에 해당합니다. 

Part1 부분은 이산확률분포, 연속확률 분포 등 기본 개념을 다루는

칼럼이 될 것 같고.. 기본 개념부분은 누구나 쉽게 공부가능하기에

당장 9평이 급한 분들을 위해 그 뒷부분인

“ 추정 ” 단원에 관한 부분을 이 Part2 에서 다룹니다.

즉, 이항분포, 정규분포,표준화 등의 기본 용어는 다 안다는 전제하에 

진행될 겁니다 ㅎㅎ. 부족하다 싶으면 바로 교과서 피고 공부하세요.

이번 칼럼은 문,이과 공통으로. 

이과에서의 모비율 부분만 빠져있으니, 이과분들은

이쪽 개념확실히 다시 다잡고 모비율 부분을 교과서로 학습해주시면 되겠습니

다.

자 시작해볼까요?

개념어 몇 개만 짚고 넘어가죠.

 *모집단：
 
           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료 전체의 집합 

 
 * 표본：

       모집단에서 어떤 방법으로 일부를 통계의 자료로 선택한 부분

*어떤 모집단에서 추출한 크기가 n인 임의의 표본을 X1, X2, ···, Xn  

   이라고 할 때,

                             을 표본평균

                           을 표본분산이라고 한다.

 * (표본평균의 평균) :  

 * (표본평균의 분산) : 

 * (표본평균의 표준편차) : 

*추정：

             표본에서 얻은 자료, 즉 표본의 평균값을 가지고 모평균의 값의  
             범위를 추측하는 것

* 신뢰도：

              추정이 믿을 만한 확률, 보통 95%, 99% 등을 적용함.

* 신뢰구간：

                추정한 값이 존재하는 구간

*모평균 m, 모표준편차 σ인 모집단에서 임의 추출한 크기 n인 표본의 표

본평균을 라 하면 n이 충분히 클 때, 모평균 m은

                    ⑴ 신뢰도 95%인 신뢰구간은 

                       ⑵ 신뢰도 99%인 신뢰구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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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문과범위에서 “ 통계적추청” 단원에서 배우는 용어는 이게 

전부입니다. ( 전수조사 같은 건 제외. ) 

그런데 사실, 과외해오면서 느끼는 건, 저렇게 써놓으면 

다들 납득은 하지만, 

정말 저 용어들 사이의 관계를 단박에 이해하는 학생이 드물어요.

그래서 문제 살짝만 비틀어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개념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문제 많~이 풀어서 어렴풋한 기억에 의존해서 푸는 학생도 있지만,

( 물론 다 맞긴함. )

적어도 교과 내 개념정돈 완벽해야 합니다. 

지금 볼 것은,

이미 교과서에 다 서술 되어있는 것이지만, 

완벽히 짚고 넘어가지 않았을 여러분 들이란걸 제가 잘 알기에,

다시 한번 이해가기 쉽게 풀어 설명해볼 것입니다.

자, 용어에 대한 개념은 다 알고 있단 전제하에 설명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전체 대상의 평균을 알고 싶다 칩시다.

그건 “ 모평균 ” 이겠죠?? 

만약  전체 대상의 숫자가 적다면, 그냥 전체 대상을 하나 하나 구한 뒤

그걸 전체 대상의 수로 나누면 되겠죠?

근데, 전체 대상의 수가 너무 크면 어쩌죠?

하나하나 다 구할 수가 없겠죠? 물론 한다면야 구할 수야 있게지만.

그렇다고 안 구할 순 없고...

그래서 선택한게 바로 “ 표본평균의 평균”입니다.

왜냐면, “ 표본 평균의 평균 ” 은 “ 모평균” 과 같거든요.

( 이유는 고등교과내에선 배우진 않습니다. ㅇ ㅇ 그렇구만 하시면 되요)

다시, 

“ 모평균 ”을 구하기 어려워서 “ 표본평균의 평균”을 구한다.

자, 이해갔죠 ?

그런데, 표본평균의 평균 은 무슨 말일까요?

첫 장에서도 다뤘지만,  “ 표본 ” 은 “ 모집단 의 일부 ”입니다.

하나 짚고 가야할건, 표본은,  무한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계속 만들면 되는거 거든요. 방법이 어찌됬든. 

10개든, 100개든, 1000개든. 

( 물론, 몇 개를 뽑을진 정해야 합니다. 가령, 모집단(전체개수)이 1000개라

치고,  “내가 그 중 81개를 무작위로 뽑아 그 81개를 표본으로 삼겠다.”

하는 그 “81개” 는 정해야 합니다. 숫자가 클수록 좋겠죠? )

아무튼, 그럼 81개씩 뽑아서 그러한 표본 100개를 만들었다 칩시다.

그럼 100개의 표본 이 나한테 있는 거겠죠?? (표본간 중복은 가능합니다.)

그 중 1개의 표본의 평균을 “ 표본평균” 이라 합니다.

다시다시, 제가 전체 1000개 중 81개를 뽑아서 1개의 표본을 만들었죠? 

그럼 그 1개의 표본내의 81개의 평균. 그걸 표본평균이라 한다 이겁니다. 

( 여기서 81개를 표본의 크기라 합니다.)

여기서 이해안가면 ... 흠..ㅜㅜ 가시죠? 

그래도 안되시는 분들을 위해 교과서 예를 한번보죠.

*공 1,2,3,4,5 가 하나의 주머니에 들어있다. 철수와 영희가 무작위로 3개를 

뽑아 표본으로 삼을 때, 표본평균이 더 높은 사람은 ? 

    - 철수의 표본 :  1, 1, 3

    - 영희의 표본 :  2, 3, 5

철수와 영희는 전체 수가 5개인 모집단에서 3개씩 뽑아 하나의 표본을 

만든겁니다.

철수의 표본평균은 (1+1+3)/3 = 5/3.

영희의 표본평균은 (2+3+5)/3 = 10/3. 

영희가 더 높군요.

영희가 문제가 아니라, 표본평균자체를 이해하셨어야 합니다.

오키. 간단했고. 계속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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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표본평균의 평균은 뭐냐??

쉽습니다. 

우리가 표본을 100개 만들었죠?

1000개의 모집단에서 81개씩 취해서 1개의 표본을 만드는데,

그러한 표본을 100개 만들었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81)

그 중 1개의 표본의 평균을 표본평균이라 한다 했는데,

그럼 표본이 100개 있으니깐 표본평균 은 100개 있겠죠?

그럼 그 “100개의 표본평균” 의 평균을 

“ 표본평균의 평균”

 이라 합니다.

뭐 사실 “ 표본평균들의 평균 ” 이 더 와닿겠지만요 ㅎㅎ

아무튼, 이해가셨죠?( 참고로 표본평균들은 다 다른값입니다. 

물론 같을 수도 있구요)

그런데 처음에 뭐라했었냐면,

“ 모평균 ”을 구하기 어려워서 “ 표본평균의 평균”을 구한다.

라 했었죠? 

즉, 모평균을 구하기 어려워서 표본평균의 평균을 구해야하는데 

그 표본평균의 평균은 표본평균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평균내면 된다.

이겁니다. 

자, 이제 총정리를 해보면,

모평균을 구하기 쉬우면? 걍 구한다. 전체값을 구하고 전체 수로 나눠줌.

근데 모평균을 구하기 어려우면? 즉 그 전체 수가 너무 크면?

모평균과 같은 값인 표본평균의 평균을 구한다.

그러려면 표본평균들의 값과 그 개수를 구해야 하고, 그 값들을 개수로 나눠

표본평균의 평균을 구해준다. 그럼 그게 모평균이다. 끝.

아.. 쉽죠 ??ㅎㅎ

자.. 근데 한 개가 더 남았죠..

만약, 모평균 구하기 어려워서 표본평균의 평균을 구하려 했고,

그러려고 표본평균 값들을 구하고 있었는데,

만약 표본 평균값 하나 밖에 모르면 어쩔까요?

달리 방도가 없죠?

그래서 우린, 

추정을 합니다. 

모평균을요.

그게 바로 ‘모평균의 추정’입니다.

왜 이걸 배운다고요??? 말했죠? 모평균구하려고 표본평균의 평균구하려 했는데

그거조차 못 구하니, 그나마 있는 표본평균 값으로 추정이라도 하는겁니다.

연결이 되죠???? 다 연결되는 개념들입니다.

이쯤에서 개념한번 다시보죠.

모평균 m, 모표준편차 σ인 모집단에서 임의 추출한 크기 n인 표본의 
표본평균을 라 하면 n이 충분히 클 때,

모평균 m은
⑴ 신뢰도 95%인 신뢰구간은 

⑵ 신뢰도 99%인 신뢰구간은 

참고로, 이제 저 기호  가 익숙해야합니다. E( ) 랑도 헷갈리면 안되구요.

결국 ,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초점은 

“모평균 ” 구하기

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 저것을 중심으로 이러한 개념들이 

등장한 겁니다. 이제 문제 볼 시간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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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수능 가형 9번 문항>

한번 풀어보죠. 풀이는 옆에서.

사실 개념이 완벽하다 해서 바로 문제가 술술 풀리진않아요.

다만 문제를 통해 개념적용을 할 때 수월할 뿐이죠.

근데 그게 엄청 중요한겁니다 ㅎㅎ

자 시작해봅시다.

첫줄 보면, 음료수 1병의 모평균과 모표준편차가 등장하죠?

그런데, 굳이 모평균, 모표준편차라 하지 않고

그냥 1병의 평균과 표준편차라 하면 . 알아서 그게 모평균, 모표준편차라고 

알아야 해요.

아무튼, 계속 보면.

음료수 16병을 임의추출했다네요.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16인거죠?

n = 16 이란겁니다.

표본평균이 12.34 이네요. 이건 모평균이 아니죠???모평균은 표본평균의 평균.

표본평균을 하나 밖에 모르니 추정을 했군요.

신뢰구간이 주어져 있고, 95% 일때의 z를 아래의 주었네요.

그럼 신뢰구간을 직접 구해줘서 신뢰구간의 왼쪽값이 11.36, 오른쪽 값이 a 라 

하고 풀면 됩니다.

풀이는 생략 ! 다음문제 풀어보세요.

풀이는 다음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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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나씩 뜯어볼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약품1병의 용량의 평균이 m 이니깐, 그게 그냥 모평균입니다.

마찬가지로 표준편차가 10인데 그 표준편차가 모표준편차이구요.

임의로 25병 추출했는데, 표본의 크기가 25인거죠?

용량의 표본평균이 2000이상이다...이고 표가 주어져있으니,

표준화 하는 문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식을 써보면,

P(  ≥ 2000) = P ( Z ≥ 2000-m/2 )

                   =0.9772 

표를 참고하면,

0.9772 = 0.5 + 0.4772 = P(Z ≥ - 0.2 )

아하. 그럼 2000-m/ 2 가 –0.2 겠네요. 끝.

쉽네요. 다음문제 바로 볼게요.

풀이는 다음 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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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처음에 m, 4 가 모평균과 모표준편차 임을 알아야하고.

(계속 반복되는게 보이죠? 이래서 기출풀이가 필요합니다.)

또 확률 하나 주어져 있고 표도 주어져있으니 표준화 하는 문항이겠네요.

이정돈 보여야하고.

표본의 크기가 16인 표본을 하나 뽑았군요.

하나뽑았으니깐 모평균을 추정하는 문항일수도 있게지만

표줬으니 표준화 문항이겠죠.

길이가 a-2 이상이다 .. 하는걸 보니 표준화 맞네요 ㅎㅎ

풀어볼까요?

3번째 줄을 표준화 해주면,

P ( 0 ≤ Z ≤a-m/4 ) = 0.3413 

즉, a-m/4 = 1.0  (by 표 )

a-m = 4 군요.

그 후, 표본평균이 a-2 일 확률을 구해보면,

P (  ≥ a-2 ) = P ( Z ≥ a-2 – m / 1 )     (∴ 표본평균의 표준화 공식..)

그런데 m = a –4 이므로,

 P ( Z ≥ a-2 – m / 1 )  = P(Z ≥ 2/1) = 0.0228. 

1 번.

쉽죠 ?? ㅎㅎㅎ

 이 문제풀이 자체가 안되는 분들은,

part 2 보단 앞으로 쓰여질 part 1자체를 공부하는게 나을거예요.

추정부분에서의 문제보단

아직 표준화 자체에 대한 개념이 덜잡힌겁니다.

흠. 최근 3개년 수능에서의 문제를 찾아봤는데. 

확실한 개념의 정립여부를 묻는 문항은 아직 출제되지 못한 것같네요.

현재 출판되고 있는 사설 실모에선 종종 보이긴 하다만.

이 칼럼보고 완전히 정립된 개념이 없어도, 

기출의 무수한 반복으로 애시당초 풀이틀이 갖춰지면, 수능에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듯 싶습니다만.

칼럼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교과내 개념정돈, 완벽히 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기출로 부족한 것 같다 !! 싶으면 사설문제집으로 공부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 칼럼으로 각 용어들 사이 관계가 완벽히 잡혔다 하면 

그 어떤 문항풀이습득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ㅎㅎ 열공하세요.


